
2016 서울디자인서베이 연구 계획 발표 회의(착수보고)
일시 2016.09.21. (수) 10:30 ~ 12:00 장소 서울디자인지원센터 5층 발표장

참석자
 ○ 자문위원 – 서울연구원 변미리 센터장,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박재은 주무관 
 ○ 연구진 – 서우석 교수, 최정민 교수, 윤나래 연구원, 한보람 연구원
 ○ 서울디자인재단 - 서울디자인연구소 강병길 소장, 정종희 선임, 김진래 주임

주제  서울디자인서베이 연구계획발표 및 자문의견 수렴

회의 
내용

 ○ 연구계획(안)발표 
  ◦ 분석모델 및 지표 재설계
    - 2014, 2015 서울디자인서베이 분야별 내용 평가
    - 분야별 격년 실시 조사 통합계획 발표
    - 귀납적 조사운영(수집이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지표를 제시)
  ◦ 조사내용
    - 기본사항(인구사회학적 속성)
    - 디자인정책인지, 만족도, 공공디자인 삶의 질, 정책수요
    - 서울시민 대상, 지표에 따라 가중표집 운영 (예)유니버설디자인분야 만족도와 조사결과 바탕 전문

가FGI 운영계획)
  ◦ 서울디자인서베이의 정책연결 방안
    - 시민공감도 중심 조사
    - 홍보이슈 발굴 (서울시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공공담론 활성화하도록 하는 시민의식조사 

계획)
○ 자문의견 
  ◦ 변미리 센터장
     - 제시된 지표는 성과위주의 지표가 많음. 성과와 관련된 지표들에 집중되어 있음.
     - 서울시 평가부서에서 이미 Outcome 지표관련 영역은 진행중
     - Input 지표, 기반, 자원관련 지표도 고려되야 함. 예를 들어 디자인 산업영역의 기본현황 관련영역

의 지표들도 포함되어야 함.
    - 디자인 정책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지표와 가용가능한 자원의 틀을 구성한 다음 서울시 담당과의 

의견을 받는 것이 효과적(서울디자인서베이 홍보와 정책실행자들의 요구를 듣는 것이 좋을 것)
    - 분석단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(분야에 따라 자치구분류, 산업 분류 등)
     - 디자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구의 공무원이나 부서의 상태를 파악하여 정책실행에서의 개선

방안을 일부 제시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.
     - 디자인 대학과 기업 등과 관련된 디자인 산업생태계 영역은 여전히 중요한 지표
  ◦ 박재은 주무관
    - 디자인영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, 도시정책을 디자인분야에 포함시키느냐에 대한 고려 필요하

다. 디자인 영역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임. 조사시 디자인 영역을 지나치게 넓게 보는 
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.

    - 격년으로 진행했던 조사는 사회변화의 속도와 관련했던 선행연구의 결과가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
대한 검토 필요

    - 서울디자인서베이의 결과가 사회현상에 대해 설명되고 미래를 보여주는 방법을 제안한다면 서울시 
디자인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

     -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인보다는 노인이나 어린이 관련 부분도 고려
    - 담당 공무원 대상 FGI 실행 하였으면 함
  ◦ 강병길 소장
    - 서울디자인서베이 연구의 결과가 서울의 디자인 정책과 시민의 삶에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제시하

였으면 함
    - 결론에서 사회, 교육, 문화, 산업, 정책등에 대한 미래 예측, 나아갈 방향을 담도록. 서울시의 2016

년과 2017년 디자인 관련 사업을 유추하고 서포트(월드디자인서베이, 서울디자인중장기 계획 등
의 필요성) 하는 내용이 결론에서 제시하도록 함


